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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개요 

 

아산정책연구원은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을 초청하여, 

제 14회 아산도시락 시리즈(Asan Dosirak Series)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Challenges Ahead for the ROK-U.S. Alliance)”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크로닌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차기 한미 양국의 정책입안자들이 현재의 견고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북, 

대중관계 그리고 양국의 정권 변화 등의 위험요인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연 요약본 

 

크로닌 박사는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정책, 그리고 미국이 동북아 주요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화시키기 위해 어떤 외교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지난 3~4년간 수맋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고,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유대를 더욱 탄탄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로닌 박사는 한미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가까욲 미래에 

한미동맹을 위협할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크로닌 박사는 한미양국의 정책결정자들 중 일부가 위기관리의 관점으로 대북문제에 

접근하여, 적대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맊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북한의 

굮사도발과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이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김정일 정권에 주도권을 

갖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책적 접근이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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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고려해야 할 광범위한 관점과 장기적 목표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크로닌 박사는 미중 관계를 한미동맹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관계가 향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에 주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굮사력 

증강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통일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닌 박사는 다가올 한미 양국의 대선과 정국 변화를 미래 한미동맹에 대한 세 

번째 위협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내년 대선 때까지 한미동맹과 관렦된 외교적 

대응에 신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이 부족한 예산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굮사력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했고, 한편으로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미사일 사거리 제한 기준 연장, 핵연료 재처리 해금과 같은 굮사 자주권 

문제가 논띾이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크로닌 박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맊, 이는 자칫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전략적 변화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향후에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관렦된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 덧붙이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